헝가리 선교사역 보고서

정 채화/정 혜영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헝가리에서 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헝가리 선교를 위해 변함 없으신 기도와 후원으로 언제나 늘 함께 하여주시는 이 난숙 회장님을 위시한 모든 증경회장님들과 임원분들, 그리고 선교부와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age: ][image: ][image: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성령의 봄바람을 타고 더욱 힘써 선교에 임하여야 하건만 2026 고난주간에는 몸이 좋지 못하여 사역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시학교와 집시마을을 심방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명은 급성 전립선염(Acute Prostatitis)으로 구급차가 와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현지 병원 입원기간:  2026년 3월 27-4월 1일).
[image: ]2022년도에 담낭염으로 담낭(쓸개)을 제거하고, 이번에는 급성 전립선염으로 응급으로 실려갈 정도로 몸이 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체험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학교 전체 행사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몸이 좋지 못해 학교측에 메일을 보냈더니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으며, 학생들과 교직원 일동의 이름으로 속히 건강회복하시고, 축복된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부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집시학교에서 보내온 메일을 받으니 마음이 더욱 짠하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교지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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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주일에는 성찬성례전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렸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부활축하 발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1. 정 채화 선교사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몸 안에 있는 염증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통증도 사라져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2.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선교사(정 채화, 정 혜영)와 자녀들(예본, 예니, 진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과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3. 디아코니아 선교를 위하여
부활절 이후 헝가리 개혁교단 산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 동참함으로 노숙인들이 힘과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헝가리에서
정 채화, 정 혜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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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és, Békesség!
Tisztelt Jeong ChaeHwa!

Sajnélattal vettiik az Onrél kapott hireket. Kivanunk az
iskola minden dolgozéja és didkja nevében mielSbbi
gyogyulast.

Boldog Husvéti Unnepeket Kivanunk!

Tisztelettel: Szécsi Gyulané
Igazgatéhely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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